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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x

요  약

1.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향후 이전지출 확대의 부담과 혜택이 연령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를 경제모형과 정책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세대 간 영향분석을 위해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OLG-CGE)을 구축하고, 

연령별 공공이전유입 및 유출을 구분한 국민이전계정(NTA)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현실설명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 국민이전계정 기반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EU에 대한 분석은 

수행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한 연구는 처음으로 시도

◦ 국회예산정책처(2021)의 내국인 인구전망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지출 확대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우리나라 공공이전 재배분 현황

❑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 이하 “NTA”)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을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itonal Accounts, 

이하 “SNA”)와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

◦ NTA는 연령 단위의 노동 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등의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 부담을 파악하는 

데 용이

－ 통계청은 2019년부터 UN의 매뉴얼에 따른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하고 있

으며, UN 통계를 이용하여 다년도 및 국가별 비교 연구도 가능

◦ NTA는 국민계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연령프로파일을 제

공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효과분석과 함께 코호트별 생애주기 추적이 가능



x ∙ 요 약

❑ 2010~2019년까지의 NT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서 노동연령층

의 부담(공공이전 순유출)이 커짐과 동시에 노년층의 혜택(공공이전 순유

입)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년층(0~14세) 공공이전 순유입은 2010년 42.7조원에서 2019년 70.0조원으

로 27.3조원 순유입 증가

◦ 노동연령층(15~64세)의 공공이전 순유출은 2010년 124.1조원에서 2019년 

203.4조원으로 79.3조원 순유출 증가

◦ 노년층(65세 이상)의 공공이전 순유입은 2010년 25.5조원에서 2019년 70.9

조원으로 45.3조원 증가

❑ 향후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노동연령층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

◦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공

공이전 순유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유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

며, 이는 향후 노동연령층의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노동연령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연령층이 1인당 부담해야 할 공공이전의 

순유출이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이후 노동연령층의 1인당 순유출과 노년층의 1인당 순유입이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0년 이후 노년층의 1인당 순유입의 증가 추세와 비례적으로 노동연령층

의 1인당 순유출이 증가



요 약 ∙ xi

[국민이전계정의 공공연령 재배분 비교: 2010년 vs 2019년]

(단위: 10억원) 

주: 1. 공공연령 재배분의 값이 양(+)이면 공공이전의 순유입, 음(-)이면 순유출을 의미

   2. 85세 이상은 85세 이상 연령대의 모든 공공연령 재배분의 합을 의미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2~2019년 사이, 우리나라의 노동연령층의 순유출 규모와 노년층의 

순유입 규모는 증가 

◦ 2012년 우리나라 노동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적음

◦ 2012년 우리나라 연령재배분의 노동연령층 순유출 연령(28세)은 프랑스, 영국

에 비해 더 늦고, 노년층 순유입 연령(56세)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우리나라 공공연령 재배분은 2012년에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

속화로 노동연령층의 순유출 규모와 노년층의 순유입 규모도 커짐

[연령재배분 국제비교]

(단위: 달러)

자료: NTA 글로벌 프로젝트(2020.8)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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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 분석모형 구축

❑ 현실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 NTA에 기반한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지출의 세대 간 · 세대 내 후생효과를 분석

◦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연산

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과 연계하여 경제

주체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 

－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하여 연령 세대별 특징과 인구구조를 반영하고, 일

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주체별 변화를 반영

◦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재정정책의 변화가 세대 간 및 세대 내 효용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 틀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음

❑ NTA는 연령별 소비와 근로형태, 노동연령층의 잉여자원이 유년층과 노

년층으로 이전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전지출이 연령별로 배분되

는 과정을 보여주므로 중첩세대모형의 입력데이터로 적합

◦ 근로 및 자본 소득과 이전소득 분포가 가구별로 제시되던 기존의 패널 데이

터와 달리 NTA는 연령별로 제시되어 있어 분석목적에 일치하는 입력자료

를 제공하며 국민계정과의 정합성이 높음

❑ 국민계정을 바탕으로 거시사회회계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을 

작성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 전망과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를 활용

◦ 거시 SAM은 한국은행의 2016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과 가계의 소

비를 6개 산업과 재화로 분류한 후 공공교육, 공공보건, 공공기타, 민간교육, 

민간보건, 민간기타의 비중을 이용하여 연령별로 분배

◦ 실질 GDP 성장률은 2030년대에 2.0, 2040년대 1.3, 2050년대 1.0으로 전망

하며 NABO(2021)의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를 인구 시나리오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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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경제에 실적값을 반영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GDP 성장률, 

국가채무 전망, 내국인 인구 전망을 적용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이전지출 

확대가 미래 세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

◦ 2016년을 기준 경제로 설정하고, 한 세대를 5세 연령집단으로 정의하며 각 

세대는 85년간 생존

◦ 모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생산된 재화는 시장청산과 영의 이윤조

건을 성립 

◦ 정부수입은 자본소득세, 근로소득세, 소비세, 가계로부터의 이전소득이며 정

부지출은 정부소비, 국가채무 상환, 가계이전으로 구성

－ 기간별 재정불균형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 기간에 걸친 재정수지는 0이 

되어 균형이 된다고 가정하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추가적인 단일 소

비세는 내생적으로 결정

4. 정책 모의실험 결과 

❑ III장에서 구축된 기준 경제 모형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가 이전지출 확

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모의 실험을 실시 

◦ 2021~2035년까지 매년 4조원의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2041년부터 상환하는 

정책 모의실험을 설정

－ NTA는 이전지출을 교육, 보건,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교육

과 보건부문 이전지출 증가로 설정

◦ 기준 경제에서 적용한 NABO 내국인 인구전망에 정책모의 실험을 반영한 

시나리오(A1)과 출산율이 상승하는 시나리오(A2),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는 

시나리오(A3)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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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주요 내용

정책 모의실험 

설정

‧ 2021~2035년 동안 매년 4조원의 이전지출 추가

‧ 교육‧보건분야에 매년 각각 2조원씩 지원

‧ 2041년부터 상환 

시나리오 A1
‧ 기준경제 (NABO 인구추계 기준 전망. 2040년 출산율 0.72)

‧ 정책 모의실험  

시나리오 A2

‧ 기준경제 

‧ 정책 모의실험

‧ 출산율 상승 (NABO 인구추계 낙관 전망. 2040년 출산율 1.7)

시나리오 A3

‧ 기준경제 (NABO 인구추계 기준 전망. 2040년 출산율 0.72)

‧ 정책 모의실험

‧ 생산성 향상

[정책 모의실험의 시나리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총생산) 시나리오 A1 기준, 이전지출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상환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2041년부터 총생산이 감소

◦ 총생산은 이전지출 확대기에 기준 경제 대비 최대 0.13% 증가하지만, 상환

이 시작되면 최대 0.07% 하락

－ 이전지출 기간 동안 소비, 투자, 자본량, 자본소득도 총생산과 유사한 경로로 

증가하며 상환이 시작하는 2041년 이후 기준 경제대비 음(-)의 값으로 전환

[시나리오 A1의 총생산의 변화]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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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인 출산율에 따른 인구전망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A2) 근로연령 세

대의 증가로 상환시기의 총생산 하락폭이 0.05%로 감소

◦ 생산성 증가를 가정할 경우(시나리오 A3) 전 기간 총생산 증가가 가능 

－ 단,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전제하고 있으며, 높아진 생산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적용 

[시나리오별 총생산 변화]

(단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세대별 효용) 시나리오 A1 기준, 이전지출 확대에 따라 현 세대는 모두 

긍정적인 효용을 갖는 반면, 미래 세대는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해 부정적 

효용을 갖게 됨

◦ 현 세대 중 보건복지 이전지출 대상인 노년층의 효용이 최대 0.16% 상승하

며 교육서비스 이전지출 대상인 유년층의 효용도 0.05% 상승하고, 상환부담

이 있는 20~30대의 효용은 약한 양(+)의 값을 가짐

◦ 미래 세대 중 교육서비스 수혜대상인 2026년생까지는 약한 효용 증가가 있

으나 대부분의 미래 세대는 음(-)의 효용이 나타남

－ 2031년생부터 이전지출의 영향으로 생애 효용이 부정적으로 전환

◦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만 남기 때문에 세대 간 비용부담의 불균형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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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총효용]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낙관적인 출산율에 따른 인구전망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A2) 현 세대의 

효용은 시나리오 A1과 차이가 없으나, 미래 세대의 효용은 크게 증가

－ 출산율 상승에 따라 경제활동세대가 증가하여 미래 세대의 부양비가 감

소하기 때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효용 변화]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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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증가를 가정할 경우(시나리오 A3) 현 세대의 효용이 크게 증가하며, 

미래 세대의 효용도 소폭 증가 

[생산성 변화에 따른 세대별 효용 변화]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모형의 분석 결과는 시점간 탄력성과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최근 도입된 이전지출이 반영될 경우 세대별 효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결과는 GDP 전망이 아니라 주요 경제 변수의 경로를 확인하고, 단기

적인 이전지출 증가가 세대 간 및 세대 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데 의

의를 두고 있음

5. 시사점

❑ 이전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총생산을 늘려 현 세대의 효용을 늘리지만, 

상환시점에서 부채상환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재정지출 확대는 세대 간의 사회적 부담 및 혜택의 차이로 인해 세대 간 형

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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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세대의 효용은 전 기간 긍정적이나, 미래 세대의 효용은 부채상환 부담

으로 대부분 기간 동안 부정적으로 나타남

－ 현 세대 내에서도 정부지출의 수혜가 높은 노년층과 유소년층의 효용증

가가 높음

❑ 만약,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효용감소는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미래 세대

의 효용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현 세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

율 및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재정지출의 확대는 미래세대에 비용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세

대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정부 이전지출 확대는 공공지출의 수혜와 부담을 세대 간에 배분하므로 국

가채무로 자금을 조달하면 미래 세대가 짊어지어야 할 부담이 가중

◦ 재정지출이 기술, 교육, 인프라 등 중장기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이 중장기 대안이 될 수 있음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 ‧ 고령화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

해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였

고, 향후 저출산 ‧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대

한 소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잠

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비가

역적 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재정

지출 증가분만큼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지출 증가분만큼 재정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되

어 재정적자에 대한 재원조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를 현재 세대

의 증세로 조달하지 않고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여 미래에 이를 상환하게 된다면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는 현재의 경제 활동 주체인 근로연령 세대의 후생뿐만 아니

라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게 될 미래 세대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현 

세대를 위한 재정지출의 긍정적 효과와 경제적 부담은 세대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과 재원배분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 부담과 

배분을 같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중에서도 특히, 보건복지분야와 교육분야의 공공이전은 주된 수혜자가 

연령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대 내 영향도 차별적일 수 있다. 노년층은 보건의료분

야에서 그리고 유소년층은 교육분야에서 이전지출 확대시 편익이 발생한다. 유소년

층은 교육분야 이전지출의 혜택을 받지만 미래 조세부담도 감당하므로 노년층보다 

순효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파급효과와 재원조달의 부담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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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재정지출의 세대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많지 않아 우리나

라 경제를 구조화하여 현실설명력이 높은 경제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의 영향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였으나, 

거시경제적 영향과 연령대별 소비지출이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 재정운용과 재정 부담의 세대별 재배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분야

별 이전지출 통계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통계청이 2019년부터 국민계정과 거시변수의 총합이 일치하는 국민이전계

정(NTA, National Transfer Account)을 발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지출의 세대

간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

과 소비, 공적이전과 가구내 및 가구간 이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로 1세

별 생애주기적자와 연령재배분 통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별 특성을 이용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재정지출이 세대별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 혹은 추산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세

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세대 간 회계 방식은 현재 

세대들이 현재와 미래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현재가치에

서 정부로부터 여생동안 지급되는 이전수입액(transfer revenue)의 현재가치를 차감

한 액수인 순재정 부담(혹은 순조세)을 각 세대별로 산출하고 이를 현재세대와 미

래 세대로 나누어 재정 부담 불균형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세대 간 회계 방

법론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목적으로 Auerbach et al.(1991)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Auerbach et al.(1991)은 다기간 

예산제약 관점에서 조세부담의 감소 또는 이전지출의 증가에 따른 현재 세대의 순

조세부담의 감소는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세대 

간 회계를 산출하고 세대 간 불균형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Auerbach and 

Chun(2006)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개별적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의 귀착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전영준(2008)은 연금과세가 장기재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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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세대 간 회계로 분석하였다. 

세대 간 회계 방식을 통해 재정지출의 세대별 편익을 추계할 경우 할인율이나 

금리에 의해 각 세대별 편익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대 간 회계 

방식에 의하면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할인율에 의해 현재가치화된 조세부담과 

이전지출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현재의 할인율이 정상상태보다 낮으면 미래 세대

의 순조세부담이 저평가될 수 있으며, 할인율이 정상상태보다 높으면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2000년 후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저금리 상태에 놓여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낮은 이자

율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비슷하게 낮은 이자율 수준으로 미래 세대의 순

조세부담을 평가하게 되면 현재의 재정지출로 인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조세

부담을 정상적인 이자율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 회계 방식의 한계로 인해 최근에는 근로연령 세대와 은퇴세대가 

공존(중첩세대)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근로연령 세대가 은퇴세대로 변화(생애주

기)하는 상황을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을 토대로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가 제시되고 있다. 신성휘 ‧ 최기홍(2010)은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국민연

금 개혁 대안에 대한 세대 간, 세대 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책 모의

실험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정책이 현 세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후세대들에게 더 큰 후생증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재

정정책 변화가 세대에 따라 다른 후생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김규호(2015)는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경로 전망을 위해 생애주기‧중첩세

대 모형을 이용하였다. 장기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방법으로 흔히 활용하는 생산

함수 접근법과의 비교를 통해 생애주기‧중첩세대모형이 50년 이상의 초장기 경제성

장 전망에 있어서는 벤치마크 모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경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수적이므로 생산요소

의 효율적 배분과 창의적인 인적자본 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종석 ‧ 김선빈(2016)도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자료를 

구성한 후 기존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 세대별 부담과 일반균형 모형을 이

용한 세대별 부담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재정지출은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게는 긍

정적이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4 ∙ Ⅰ. 서론

혹은 미래 세대에게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 

연구는 회계방식으로 측정된 세대별 부담에는 왜곡이 존재하므로 중장기 세대별 영

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종석 ‧ 김선빈 ‧ 장용성(2021)은 기본소득의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첩

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한 기본

소득 도입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세부담 증가에 따른 후생수준

도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소비세 세율 증가의 부정적 효과가 소비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초

과한다는 것이다. 

박노욱 ‧ 윤성주 ‧ 김현아(2020)는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운용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정부가 거시적 재정의 안정성 및 유지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재정투

자의 효과성과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 운용방향은 현 시점에서 재정정책에서 고려해

야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보고서는 연령 세대별 공공이전의 실적을 살펴보고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Overlapping Generation-Computerable General Equilibrium: OLG-CGE)을 구축하

여 이를 토대로 향후 이전지출 확대의 부담과 혜택이 연령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를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통계청의 국민이전계정을 토대로 현재 수준에서 연령 세대별 공공재원의 

배분과 혜택의 차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통계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

이전의 연령별 배분과 순혜택을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공공이전의 연령별 배분과 순혜택의 특징 및 연도별 현황을 제시하였다. 국

민이전계정은 UN 통계 지침에 따라 작성되므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가능한 최근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간 연령 세대별 공

공재원의 배분과 혜택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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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성장전망 및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입력자료

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정책 모의실험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범추계한 인구전망

을 이용하며 재정지출의 확대가 연령 세대별 부담과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선행연구는 재정지출의 승수를 도출하여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실적자료에 기초한 연령별 소득 및 소비의 

배분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지출의 세대 간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국민이전계정에 기반하여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최초의 시도이며, 해외에서도 최근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앞선 연구로는 유

럽국가의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프로젝트 

AGENTA(2014-2017)1)가 있으며, Georges et al(2016)은 NTA의 연령대별 소비 데

이터를 이용하여 연령대별 시간선호율을 적용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모형을 구축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일차

적인 의의를 둔다. 또한 본 연구는 재정지출 분야에 대한 기본 설정과 다양한 시나

리오를 이용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담의 크기를 계량화함으로써 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AGENTA(Ageing Europe:  An application of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for explaining and 
projecting trends in public finances)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연합기금으로 진행된 연구로 

고령화되고 있는 유럽국가에서 미래의 세대 간 공공이전을 전망하고, 자원배분의 대안을 모색하

기 위한 과제로 진행. 이 중 NTA기반 OLG-CGE 모형은 Sanchez-Romero et al(2017)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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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공재원의 세대 간 부담 현황

1. 국민이전계정(NTA: National Transfer Accounts) 개요

국민이전계정은 통계청이 UN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활동에 대한 연령별 흑자/적자 구조를 제시한

다. 2013년 UN이 작성한 매뉴얼의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59개

국이 글로벌 NTA 프로젝트에 가입하여 국민이전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전계정은 2019년 1월에 2015년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2019년 12월

에 2016년 통계가 발표되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int)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보여 준다. 또한 민간소비뿐만 아니

라 재정지출에 따른 공공소비를 개인별 연령별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연

령별 세대별 재분배 현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이전의 유입과 유출 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공적 자본 흐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 세대 간 

형평성 등의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

한 국가들이 표준화된 방법론을 이용하므로 국가별로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생애주기 적자, 공공연령재배분, 민간연령재배분으로 구분된다. 

생애주기적자는 연령별 노동소득에서 연령별 소비를 제한 값으로 연령대별 적자와 

흑자내역을 보여준다. 소비는 전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노동소득은 노동연령층(15~64

세)에서 발생하므로 이 시기가 생애주기상 흑자 기간이 되고, 노동소득이 없는 유년

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생애주기 상 적자가 된다. 이러한 생애주기적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재배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연령재배분은 조세, 연금, 건강

보험 등의 공적 이전과 공공자산재배분의 순유입 및 순유출을 의미하며, 민간연령재

배분은 가족부양, 부모‐자녀간 사적 이전, 이자 등에 대한 순유입과 순유출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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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이전계정의 구조

자료: 통계청

공공연령재배분은 정부 재정지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주로 

공공연령재배분을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와 함의를 살펴본다. 

2.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민이전계정 추이

가. 우리나라 연령대별 공공이전 순유입 및 순유출 비교

2010~2019년까지의 NT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서 노동연령층의 부담(공

공이전 순유출)이 커짐과 동시에 노년층의 혜택(공공이전 순유입)도 커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년층(0~14세)의 공공이전 순유입은 2010년 42.7조원에서 2019년 70.0조원으

로 27.3조원 증가하였지만, 노동연령층(15~64세)의 공공이전 순유출은 2010년 124.1

조원에서 2019년 203.4조원으로 79.3조원 증가하였다. 반면, 노년층(65세 이상)의 공

공이전 순유입은 2010년 25.5조원에서 2019년 70.9조원으로 45.3조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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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9 증감

유년층(0~14세) 42,689 70,008 27,319

노동연령층(15~64세) -124,087 -203,361 -79,274 

노년층(65세 이상) 25,547 70,867 45,320

[표 1] 국민이전계정의 공공연령 재배분 현황: 2010년 vs 2019년

(단위: 10억원)

주: 공공연령 재배분의 값이 양(+)이면 공공이전의 순유입을 의미하고, 음(-)이면 공공이전의 순유출

을 의미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국민이전계정의 공공연령 재배분 비교: 2010년 vs 2019년

(단위: 10억원) 

주: 1. 공공연령 재배분의 값이 양(+)이면 공공이전의 순유입을 의미하고, 음(-)이면 공공이전의 순

유출을 의미

   2. 0~84세까지는 각 세별(1세별) 공공연령 재배분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0년과 2019년 공공연령 재배분의 연령대별 차이점 중 하나는 유년층과 노

년층의 순유입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유년층의 경우 2010년부터 0~5세 영‧유아에

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보편적 보육)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순유입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보이며, 노년층의 경우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65세 이상 노년

층 대상)의 영향으로 순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정부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사업은 유년층과 노년층으로의 공공이전을 

통한 순유입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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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년층의 공공이전 순

유입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동연령층의 부담도 더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 인구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노년층

에 대한 공공이전 순유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 유년층은 저출산의 영향

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며, 이는 향후 노동연령층의 인구감소

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연령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연령층이 1인당 부

담해야 할 공공이전의 순유출은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규모로 계산된 공공이전 순유입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 노년층의 1인

당 순유입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적으로 노동연령층의 1인당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1인당 공공연령 재배분 추이: 2010~2019년

(단위: 천원)

주: 공공연령 재배분의 값이 양(+)이면 공공이전의 순유입을 의미하고, 음(-)이면 공공이전의 순유출

을 의미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우리나라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비교

1인당 규모로 계산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면 소비는 유년층 중 학령기에 

가장 높고 이후에는 일정하며, 노동소득은 20대부터 증가하여 40대에 가장 높고 50

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5년, 2019년의 연도

별 비교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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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유년층(0~14세)의 소비액은 3.2억원, 노동연령층(15~64세)의 소비

액은 10.4억원, 노년층(65세 이상)의 소비액은 3.9억원인 반면, 소득은 노동연령층에서 

11.3억원이며, 노년층의 노동소득도 0.7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애주기 상 노동

연령층은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구간이지만, 유년층과 노년층은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구간이 된다. 다만, 최근 장년층의 노동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년의 생애적자

가 발생하는 년도는 늦춰졌다. 따라서 2010년에는 56세부터 생애적자가 발생했지만, 

2015년에는 58세부터, 2019년에는 60세부터 소비가 노동소득을 초과하였다. 

2010 2015 2019

소비

유년층(0~14세)       235       277       319 

노동연령층(15~64세)       830       913     1,038 

노년층(65세 이상)       306       341       389 

소득

유년층(0~14세)         -         -         - 

노동연령층(15~64세)       856       994     1,130 

노년층(65세 이상)         31         55         72 

[표 2]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대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 및 소비

(단위: 백만원)

주 1: 소비는 교육, 보건, 기타부문의 소비를 합한 값이며, 소득은 노동소득을 의미함

2: 2015년 불변가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연령별 생애주기 소득 및 소비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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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연령별 생애주기 소비를 부문별로 구분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

부문을 교육, 보건, 기타부문으로 구분한다. 각 부문별 소비액은 국민계정의 최종소

비지출2)을 부문별 연령별로 구분한 값이다. 교육소비는 고등학교 연령기에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며 2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34세 이후 영의 값을 갖는다. 보건

소비는 10세 이전에는 100~200만원 상당으로 높았으며, 20대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8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805만원을 소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육과 보건부문의 소비는 연령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교육과 보건 외 기타부문의 소비는 34세에 1,89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년

층과 노년층에서는 노동연령 대비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의 소비

는 대부분 교육부문의 소비이며 노년층의 소비는 대부분 보건부문의 소비로서 의료

비의 비중이 높다.

교육부문 보건부문

기타 2019년 부문별 소비

[그림 5] 부문별 1인당 소비

자료: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채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경제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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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연령별 소비를 취합하여 비교하면, 유년층의 학령기 소비는 기타 소비

를 초과하여 일생 중 가장 큰 소비를 보이며, 노년층의 소비는 기타소비가 점진적

으로 줄어드는 반면 보건부문의 소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

건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3. 국민이전계정의 국가별 비교

NTA 글로벌 프로젝트는 UN이 제정한 기준에 따라 각국으로부터 국민이전계정 자

료를 취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까지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만, 프랑

스와 영국의 경우 2012년까지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서 연도간 비교가 곤란하다. 

대안적으로 2012년을 비교 연도로 하여 우리나라와 프랑스 및 영국의 국민이전계

정을 비교하여 본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프랑스, 영국에 비해 노동연령층

의 부담은 적고, 노년층의 혜택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

동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더 적었으며, 연령재배분의 노동

연령층 순유출 연령(28세)은 프랑스, 영국에 비해 더 늦고, 노년층 순유입 연령(56

세)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과 2012년의 우리나라 연령재배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2019년이 2012년

에 비해 노동연령층의 순유출 규모(순유출 골짜기)가 더 커지고, 노년층의 순유입 

규모도 더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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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재배분 국제비교

(단위: 달러)

주: 우리나라는 0~84세 이하, 프랑스는 0~100세 이하, 영국은 0~90세 이하임

자료: NTA 글로벌 프로젝트(2020.8)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연

령별 부담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지출 확대

의 세대 간 부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으로 유년층(0~14세)의 공공이전 순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65세 이상)의 공공이전 순유입

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유년층/노동연령층/노년층 등 세대가 중첩되고 각 세

대의 인구비중이 향후 달라지는 것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지출 확대가 연령 세대별 순편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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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부담 분석모형 구축

1. 분석방법론

재정지출 확대는 재원조달 방식과 지출 방식, 지출 분야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르다. 경제분석모형은 다양한 경제 현상을 단순화하여 영향을 

분석하지만 모든 현상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석목적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을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직접적인 가

계 소득 증가 혹은 총생산과 같은 특정 변수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거시적으로 관

찰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분석모형이 달라진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은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인지, 재정

상황 및 재원조달과 경제주체 간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할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재정지출의 영향은 국민경제적 차원의 총량 변화를 의미하는 거시적 측면과 

개별 주체의 부담과 편익에 대한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가능하다. 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길고, 상환부담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에 한정하지 않고 장기 시계열을 이용한 동태모형을 이용하

여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실 경제를 단순

화한 경제모형을 이용하되, 재정지출의 영향을 세대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정지출의 집행시점과 재원조달 시점의 차이를 반영하고 수혜 세대와 부담 세

대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 기간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

존하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이하 

“OLG모형”)이 적합하다. OLG모형은 가계가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현 시점에 

생존하는 세대 간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동안의 세대별 경제행위를 포괄

하여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출산율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세대별 소

득과 소비로 변화하는 것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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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소비와 소득, 노동 공급의 변화는 상품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첩세대모형과 일반균형모형과의 연계는 효과적이다.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이하 ‘CGE’)은 기준연도의 우리나

라 경제의 단면을 구조화한다. 국민계정에 기초한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여 현실경

제를 구조화하며, 경제활동의 주체를 가계와 생산, 정부부문으로 구분하고 경제주체

별 소득과 소비, 생산활동의 균형관계를 모형화함으로써 정책 변화가 경제활동 전

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총량 변수의 변화와 개별 

주체의 소득과 소비 등 미시적 변화를 OLG모형을 토대로 분석하고, 일반균형모형

을 연계한 모형을 이용한다.3) 동 모형은 재정지출에 따른 세대별 경제행위를 분석

할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모형의 특성이 반영되어 개별 주체의 부담과 편익에 대한 

미시적 측면의 분석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고는 재정지출이 세대 간 

및 세대 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모형의 특성상 많은 입력자료를 이용한다. 모형의 주요 거시변수는 국회예산정

책처의 거시경제전망4)을 이용함으로써 장기 성장을 전망하였다. 연령별 인구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5)를 이용한다. 세대별 이전소득

과 재정 부담, 소비, 연령대별 생산성은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대별 자료를 이용한다6). 

기존의 중첩세대모형에서 사용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패턴은 해외 실증연구에 기

초하거나, 국내 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유년층의 교육부문 소비

가 높은 특징이 있으나 해외 자료는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 복지패널이

나 노동패널과 같은 국내 가구 패널 자료들은 패널의 목적에 맞추어 조사된다는 점

에서 가구단위로 조사되어 OLG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국민이전계정은 패널 자료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연령별 소비와 소득, 노동연령층의 

잉여 자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전지출이 세

대별로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대별 소득과 지출, 이전지

3) 본 보고서의 분석모형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김기승 ‧ 조경엽(2020)을 이용하며 

분석모형의 수식은 부록에 싣는다. 
4)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자료
5) 김경수 · 김상미,「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보고서, 2021
6) 연령대별 노동소득 프로파일은 3절에서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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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표준화하였으며, 총계가 국민계정과 일치하므로 거시변수의 정합성을 높이고 세

대별 경제활동의 현실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본 고의 분석 순서를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정부지출의 세대별 영향을 

분석하는 목표와 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구축에 필요한 기준연도의 입력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한 후 순차적으로 기준모형

(OLG-CGE)을 구축한다. 세대별 경제활동의 최적화 이후 장기성장경로를 따르는 

동태 일반균형모형의 연산을 실시하고, 기준 경제가 입력자료의 값을 재연하는지를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다. 이후 분석목적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정책 모의실험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따른다.

[그림 7] 분석 순서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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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목적은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첩세대 일반

균형모형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재정정책의 세대 내 및 세대 간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영향을 전망하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은 제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국민경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실 설명력이 높은 

입력자료를 이용한 경제모형의 정책 모의실험 결과는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과

정 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제모형 혹은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예측된 결과는 주어진 자료와 경제

이론에 기초한 결과이다.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을 각 주체들이 어떻게 부담하며 세

대 내 혹은 세대 간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사회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본 

보고서는 경제모형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분석모형의 구조

본 모형은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한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이라는 의미로 ‘NTA기

반 OLG-CGE’으로 명명한다. 본 모형의 구조는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이론에 기초한 Rasmussen and Rutherford(2004)의 동태 모형을 따른다. A-K 모형

의 전제에 따라 모든 세대는 미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완벽한 예측(perfect foresightness)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고의 모형은 현재의 경제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매 기가 5세 연령

집단(cohort)으로 구성된 세대의 경제활동과 세대 간 부의 이전 및 정부의 세대별 이

전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중첩세대모형(OLG)이다. 유한기간 생존하는 여러 

세대가 중첩해서 존재하는 경제를 가정하며 세대별 노동생산성과 소득, 소비 행태의 

차이가 있다. 국민이전계정은 이러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는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모형은 경제주체를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한다. 가계는 노동 공급과 소비를 

결정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며,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수

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부는 생산요소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과하며 정부소

비와 이전지출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은 영의 이윤(zero profit), 시장청산

(market clearance), 소득균형(income balance)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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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제는 2016년을 기준연도로 정하며 분석 기간은 100년으로 한다. 장기 

경제성장률과 국가채무 전망, 인구구조 변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을 따르며 기

준연도의 거시경제변수와 일치하도록 보정(calibration) 과정을 거쳤다.

[그림 8] 모형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첩세대모형을 일반균형모형과 연계하면 현실 경제의 수준 값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제주체별 변화에 일반

균형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이전계정을 입력자료로 이용

함으로써 세대별 소득과 소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의 분석모형

은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부의 이전과 현재 세대와 미

래 세대로의 부의 이전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본 고의 모형구조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설명은 [부록 1]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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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자료

가. 국민이전계정의 특징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체계(SNA)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

비와 노동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 단위의 연령별 경제활동

에 대한 흑자 및 적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

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관점에서 세대7)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

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기존의 패널 데이터는 근로 및 자본 소득과 이전소득 분포가 가구별로 제시되

어 정부지출의 연령별 배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교육서비스와 보건서비스 

등의 정부지출이 연령별로 이전되는 내역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반면, 국민이전계정

은 개인이 혜택받는 부분과 부담하는 부분을 연령별로 제공하고 연령별 소득과 소

비를 제시하기 때문에 세대별 영향분석을 위한 입력데이터로 적합하다8). 

이에 본 모형은 국민이전계정을 세대별 이전지출의 입력자료로 이용하되, 분석

의 편의를 위하여 5세 별로 합산하여 적용한다9). 5세 별로 합산한 1인당 생애주기

적자와 총액 규모의 생애주기적자를 비교하면, 최대적자와 최대소비 연령대는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은 임금소득과 자영업소득으로 구성되며, 소비는 민간소비와 공공소비로 

구분되며, 각각 교육, 보건, 기타소비로 구성된다. 민간소비는 교육비와 보건비, 그 

밖의 소비로 지출하는 내역을 의미하며, 공공소비는 정부가 민간에 현물 또는 현금

으로 이전하는 내역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에 의해 직접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치안, 외교, 국방, 공공 하부구조와 같은 다른 모든 정부 소

비를 포함하며, 공공교육소비10), 공공보건소비11), 공공기타소비12)로 구성된다.  

7) 한 세대는 동일한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8)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춘 연령별 이전내역을 활용하므로 중첩세대모형의 정책 모의실험의 세대

별 결과에 대한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 
9) 국민이전계정은 2019년 통계까지 발표되었으나, 본 모형의 작성기준연도는 2016년 기준으로하며, 

국민이전계정과 국민계정, 산업연관표의 업데이트에 맞추어 향후 업데이트를 예정한다. 
10) 공공교육의 소비는 연령과 교육수준별 등록률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이는 학생당 

비용은 교육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교육수준내 연령에 따라서는 변하지않는 것을 가정한다. 
11) 공공보건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의료급여비, 산재보험 요양 급여비 등을 포함한다. 
12) 공공기타소비는 국방, 일반행정, 경제업무,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교육과 보건 외의 공공소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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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1인당 소득은 15세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40대에 최대치를 기

록하며 5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반면 1인당 소비는 10대에서 최대가 된다. 청

소년기까지는 교육비 지출로 인해 소비규모가 크지만 그 이후의 소비는 거의 일정

하며 80세 이후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공공소비는 교육소비의 영향으로 

5세~14세 연령대에서 높고, 보건소비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높다. 민간

소비는 10~59세의 소비가 큰 편이며, 고등학교 학령기에서 높고 이후는 평탄한 것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에서 소득을 빼서 구하는 생애주기 적자는 교육비 지출

이 많은 10대 중후반에 가장 높으며 25세 이후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가 

발생하고 55세 이후에는 다시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한다. 

소득 소비

[그림 9] 1인당 소비와 소득

자료: 통계청 

연령별 소비와 소득의 차인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근로연령기에는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비근로연령기인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적자를 기록한다. 이러한 연령

대별 생애주기적자가 국민이전계정의 연령재배분으로 나타나며, 유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순유입이 발생하고, 노동연령층은 순유출이 발생한다13).

13) 연령재배분의 유입은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등 개인이 혜택을 제공받는 부분이며, 유출은 세금과 

같이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다.



22 ∙ Ⅲ.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부담 분석모형 구축

1인당 총량

[그림 10] 생애주기적자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은 개인별 유입이 유출과 동일하다는 항등식을 이용하며14), 부문

별 유입과 유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해할 수 있다. 생애주기적자는 연령

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를 통해 연령별 적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연령

재배분은 연령별 공적이전과 사적 이전, 자산재배분 현황을 보여준다. 즉 국민이전

계정을 통해 연령별 소비와 소득과 함께 정부지출의 연령별 배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전지출이 세대 간 부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전계정은 세대별 총합이 국민계정과 일치하므로 일반

균형모형의 데이터베이스인 사회회계행렬(SAM)을 구축하기에도 적합하다. 

14) 소득은 노동소득( )과 자산소득( ), 정부로부터의 공공이전유입()과 사적영

역으로부터의 민간이전유입( )이며, 지출은 소비()와 저축(), 정부로의 공공이

전유출( ), 사적영역으로의 민간이전유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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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전계정의 개인별 유입 및 유출은 다음의 항등식을 따른다.

       

 좌변 = 유입 (노동소득 + 자산소득 + 공공이전유입 + 민간이전유입) 

 우변 = 유출 (소비 + 저축 + 공공이전유출 + 민간이전유출) 

 생애주기적자 = 연령재배분

 생애주기적자 = 순이전 + 자산재배분

 생애주기적자 = 공공순이전 + 민간순이전 + 자산재배분

 생애주기적자:   

공공순이전  :    

민간순이전  :     

자산재배분  :   

국민이전계정에 제시된 연령별 이전지출은 교육과 보건분야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교육분야 이전지출은 10~14세를 정점으로 하며 25

세 이전에 모든 이전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보건분야 이전지출은 60세 이후 급격

히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39.6%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연령대별 분야별 공공소비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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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전계정은 한 세대의 소득과 소비를 추적한 통계는 아니다. 연도별 각 연

령대의 소득과 소비를 구분한 통계이므로 코호트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생애

주기 소득과 소비에 가장 근사한 값이라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이전계정의 

자료를 코호트 통계로 인용하였다.

나. 인구구조

모형의 입력자료 중 연령별 인구수와 인구구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내국

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의 내국인 인구전망 모형을 토대로 2016~2070년까

지의 내국인 인구의 시나리오별 연령별 인구추계 전망치를 사용한다. 

장기재정전망이나 재정지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인

구구조와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최근의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 추이와 기대여명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는 최근의 합계출산율 하락 추이와 기대여명 증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한 인구추계모형을 구축하여 내국인 인구를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통계청

의 장래인구추계보다 더 합리적인 내국인 전망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에
서 사용된 내국인 인구전망 모형을 토대로 연령별 인구수 자료를 추계하고 이를 본 

보고서 OLG모형의 인구구조 변수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합계출산율 전망의 차이

에 의한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2020년 1.00명

에서 2040년까지 0.72명 수준까지 감소하고 이후 0.72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시나

리오 A1)와 2020년 1.00명에서 2040년예 1.7명까지 반등하고 이후 1.7명 수준을 유

지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A2)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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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나리오별 내국인 인구규모 추정

(단위: 천명)

자료: 김경수 ‧ 김상미,「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 국회예산정책처, 2021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연령별 인구는 2069년까지 추정하였고, 2070년 이

후는 전년도의 인구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15). 시나리오 A1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내국인 인구규모는 2020년 5,002만 명에서 2069년 3,338만 명으로 감소하며, 

시나리오 2에 의하면 2020년 5,002만 명에서 2069년 4,003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일반균형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사회회계행렬(SAM)은 한국은행의 2016년도 국민계

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대표기업은 노동과 자본, 기술(TFP)을 이용하여 최종재

화를 생산하고 국내와 해외로 판매함으로써 수입을 얻고 이를 생산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국내외로 공급되는 최종재화는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성되고 이

는 투자와 가계소비, 정부지출로 소비된다. 

15) 인구증가율 PGR(T)= POP(T-1)/POP(T-2)-1, T>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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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L  K  TFP  DEBT  INV  CON  GOV  LABTX  CAPTX  CONTX  ROW  TOTAL 

총생산 산업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국가채무 투자 가계 정부 근로소득세자본소득세 소비세 해외 계

 Y 　 1,042159 　 　 　 　 　 　 　 　 　 　 698,621 1,740,780
 A 　 　 　 　 　 　 524,718 842,419 346,902 　 　 　 　 1,714,039
 L 754,217 　 　 　 　 　 　 　 　 　 　 　 　 754,217
 K 735,092 　 　 　 　 　 　 　 　 　 　 　 　 735,092

 TFP 167,382 　 　 　 　 　 　 　 　 　 　 　 　 167,382
 DEBT 　 　 　 　 　 　 　 　 19,700 　 　 　 　 19,700
 INV 　 　 　 　 　 　 　 646,949 　 　 　 　 -115,962 530,987
 CON 　 　 754,217735,092167,382 19,700 　 　 55,751 　 　 　 　 1,732,142
 GOV 　 　 　 　 　 　 6,269 242,774 　 31,974 52,115 89,221 　 422,353
 LABTX 31,974 　 　 　 　 　 　 　 　 　 　 　 　 31,974
 CAPTX 52,115 　 　 　 　 　 　 　 　 　 　 　 　 52,115
 CONTX 　 89,221 　 　 　 　 　 　 　 　 　 　 　 89,221
 ROW 　 582,659 　 　 　 　 　 　 　 　 　 　 　 582,659
 TOTAL 1,740,7801,714,039 754,217735,092167,382 19,700 530,987 1,732,142 422,353 31,974 52,115 89,221 582,659 8,572,659

[표 3] 2016년 사회회계행렬

(단위: 10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미시SAM은 거시 SAM의 산업과 가계의 소비를 6개 산업과 재화로 분류한 후 

국민이전계정의 공공교육, 공공보건, 공공기타, 민간교육, 민간보건, 민간기타의 비

중을 이용하여 연령별로 배분한다16). 근로소득은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별 노동소득

의 비중으로 배분하며, 자본소득과 무역수지적자는 국민이전계정의 민간자산소득의 

영업잉여 비중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수익은 공공자산소득의 자본소득으로 배분하

였다. 정부의 이전소득은 교육, 보건, 연금, 사회보호, 기타의 유입항목으로 배분하

고, 관련 세부담은 유출비중에 따라 배분하였다. 분석 대상 산업, 소비, 정부이전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구성한다. 

16)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연령대별 소비 분해 비율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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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색인 부문명 부문 색인 부문명 색인

생

산

부

문

민
간
부
문

S01 민간교육 

민

간

소

비

교
육

CE
공공교육 CGE

S02 민간보건 민간교육 CFE

S03 민간기타 보
건

CH
공공보건 CGH

공
공
부
문

S04 공공교육 민간보건 CFH
S05 공공보건 기

타
CX

공공기타 CGX

S06 공공기타 민간기타 CFX

　 　 　

정

부

이

전

　

교
육

TGE
유입 TGEI

　 　 　 유출 TGEO
　 　 　 보

건
TGH

유입 TGHI
　 　 　 유출 TGHO
　 　 　 연

금

TGSO

A

유입 TGSOAI

　 　 　 유출 TGSOAO

　 　 　 사
회
보
호

TGS
유입 TGSI

　 　 　 유출 TGSO

　 　 　 기
타

TGX
유입 TGXI

　 　 　 유출 TGXO

[표 4] 분석 대상

라. 장기 거시전망과 파라미터

국회예산정책처(2021)의 거시변수 전망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률은 2030년대에

는 2.0%, 2040년대에는 1.3%, 2050년대에는 1.0%로 전망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GDP를 1로 설정할 때 2061년의 실질GDP는 1.94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감소

하면서 자본이 더디게 축적되며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17). 따라서 2016년을 1로 정규화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전망에서 2061년의 

노동은 0.78이며 자본은 2.49이다.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여 2061년에는 2016년

에 비해 8.48배 증가할 전망이다. 2061년 이후는 모든 변수가 연평균 0.5%씩 균등 

성장 한다고 가정한다. 

17)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GDP성장률 전망은 실적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는 중장기 성

장경로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GDP 변화는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적용함. (2020년 GDP 전망은 0.1% 였으며 실제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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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GDP 자본 노동 국가채무

2016 1.00 1.00 1.00 1.00

2021 1.11 1.18 1.04 1.47

2031 1.38 1.53 1.06 2.94

2041 1.60 1.88 1.00 4.62

2051 1.79 2.21 0.9 6.48

2061 1.94 2.49 0.78 8.48

[표 5] 주요 거시 지표의 장기 전망

(단위: 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NABO 장기 재정전망」, 2020

그 밖에 본 모형에 적용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이자율과 국가채무 이자율

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2.0%를 적용하였다. 2061년 이후 주요 

변수의 성장률은 0.5%로 임의로 설정하며 감가상각률은 7%로 설정하였다18). 시점

간 탄력성과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은 각각 4.0과 0.8로 설정하였다19). 이와 같

은 탄력성은 소비의 시점과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밍턴 

수입대체탄력도는 탄력도가 클수록 대체관계가 높은데, 본 연구에서는 4.0을 적용한

다20). 

모수 설명 값

 연간 이자율 2.0%

 국가채무 이자율 2.0%

 2061년 이후 성장률 0.5%

 감가상각률 7.0%

 시점간 탄력성의 역수 4.0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 0.8

 아밍턴 수입 대체탄력성 4.0

[표 6] 주요 파라미터

자료: Rasmussen and Rutherford(2004), 김기승‧조경엽(2020)

18) 본 모형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는 기존의 국내외 문헌에서 사용된 모수값을 참고함. 자본의 감가

상각률은 조태형 ‧ 이병창 ‧ 도경탁(2015)와 한종석 ‧ 김선빈(2016)은 0.066을 적용
19) Rasmussen and Rutherford(2004) 참조
20) 조경엽,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파급효과”, 경제학연구 제48집 4호, 한국경제학회, p.323-36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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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는 기존연구에서 인용된 수치를 이용하였으나 향

후 계량모형을 통해 이를 추정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21) 다만 본 연구는 

설정된 파라미터 값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파라미터 값의 안정성을 확인하

였다. 

4. 기준 경제(Baseline) 구축

본 연구는 2016년을 기준연도로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기준 경제 모형을 구축한다. 

기준 경제 모형의 결과가 거시변수를 얼마나 잘 재연하는지를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정책실험 및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준경제모형을 통해 도출

된 균형에서의 거시변수 값은 입력자료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주요 변수인 총생산과 자본소득, 국가채무의 장기전망 입력값과 모형값을 비교한 

결과로 기준연도의 수준값과 2061년까지의 장기전망이 기준 경제 내에서 그대로 

재연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전망과 모형이 추정하는 전망이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모형이 범하기 쉬운 비현실성을 극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질 GDP 자본소득 국가채무

입력값 모형값 입력값 모형값 입력값 모형값

2016년 수준 1,741 1,741 735 735 626.9 626.9

장기

전망

2016 1.00 1.00 1.000 1.000 1.00 1.00

2021 1.115 1.110 1.176 1.180 1.27 1.27

2031 1.378 1.380 1.526 1.530 2.68 2.68

2041 1.596 1.600 1.885 1.880 4.27 4.27

2051 1.787 1.790 2.213 2.210 6.05 6.05

2061 1.941 1.940 2.486 2.490 7.96 7.96

[표 7] 기준 경제의 총량변수 비교

(단위: 조원, 배)

주: 자본소득은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에 법인세를 제한 값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1) 대체탄력성에 대한 주요 참고 문헌은 Fullerton and Rogers(1993), 손양훈 ․ 신동천(1997), 조경엽

(2000), Bernstein et al.(1999), Goulder and Schneider(199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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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생산성은 국민이전계정 상 2016년에 20세의 노동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화한 값을 이용한다. Auerbach and Kotlikoff(1987), Fullerton and Rogers(1993) 등

은 연령별 혹은 연령별 소득계층별 인적자본함수를 추정하여 사용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별 노동소득을 연령별 생산성으로 활용하여 현실

설명력을 높였다. 

GDP 국가채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소비

정부지출 자본량과 투자

[그림 13] 기준 경제의 주요 거시 지표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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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제하에서 주요 거시변수의 경로는 국회예산정책처(2020)의 장기 전망을 

따른다. 소비와 정부지출은 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며, 노동소득은 인구가 감소

함에 따라서 비례하여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자본량에 비례하여 GDP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반면 투자는 자본량에 비해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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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 모의실험 결과

1. 시나리오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총인구의 변화와 연령대별 인구수의 변화

를 의미한다. 출산율 하락은 총인구를 감소시키며 연령대별 인구수 변화로 생산연

령인구(15~64세 인구)를 감소시키고 노년층 인구(65세 이상 인구)를 증가시킨다. 주

요 경제변수인 총인구의 감소는 중장기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지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려는 정

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 이전지출이 확대될 경우 세대 간 

및 세대 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 모의실험을 실행한다.

정책 모의실험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는 교육과 보건분야 이전지출로 설정하였

다. 국민이전계정 상 개인에게 이전되는 정부지출을 교육과 보건, 기타분야로 구분

하고 있기 때문이다22). 시나리오의 이전지출 규모는 최근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설

정하였다. 2021년 기준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의 예산은 200조원이었다. 이에 정책 

모의실험에서는 이전지출 확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2035년 (t=5~15) 동

안 공공교육과 공공보건분야에 2021년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의 예산의 1%인 2조

원씩 각각 지출한다는 설정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추가적인 이전지출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2041년(t=25)부터 총 이전액을 매기 균등하게 세금을 

인상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23). 

최근 제안된 재정수반 복지정책에 따르면 연도별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을 8세까지 확대하면 연평균 1조 2,854억원, 

15세까지 확대하면 15조 7,66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24). 따라서 분야별 

22) 최근 기본소득이나 청년층 지원, 저출산 대응 등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에

서 재정지출 확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특정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국
민이전계정의 분류에 따라 교육과 보건분야 이전지출 확대를 시나리오로 설정함.

23) 기획재정부(2020)는 장기재정운용계획(2020-2060)을 통해 2040년대에 재량지출을 줄여 국가채무

를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2041년 이후 상환하는 것으로 설정
24)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는 관련 입법취지를 반영한 추계

치로 예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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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씩 4조원의 확대는 예측가능한 정책 실험의 범위로 판단하였다. 다만, 정책 모

의실험의 재정지출은 특정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

난지원금 등 내수 경기 부양 및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성 이전지출은 본 시나리오의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III장에서 구축한 기준 경제에 정책 모의실험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A1으로 설

정하고, 이전지출 확대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투입요소로 인구변화와 생산성을 

선정하여 이를 추가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시나리오 A2는 출산율 상승에 따른 총

인구 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가 이전지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중첩세대

모형은 기대수명에 따른 생존율을 확률로 반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2021)의 연령별 인구전망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 A1은 2040년 출산율이 0.72까지 낮아지는 기준 인구

전망을 적용하고, 시나리오 A2는 2040년 출산율이 1.7까지 높아지는 낙관적인 인구

전망을 적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이전지출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25). 시

나리오 A3는 재정지출 증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출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즉, 재정지출이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제 · 사

회적 구조 변화를 야기하여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

회안전망 확대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나, 보건 의료 투자 확대에 따른 건강증진, 

교육투자 확대에 따른 인적자원의 성장, 혹은 사회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효율성 증

가 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25)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 중에는 생존확률과 출산율을 변화를 이용하여 인구증가율을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여 고령화된 경제의 거시경제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홍재화 ‧ 이

영재 ‧ 강태수,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2020)에서 정교하게 추정한 연령별 

인구 전망을 이용하여 출산율 상승이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망률과 출산율 등의 확률적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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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주요 내용

정책 모의실험 

설정

‧ 2021~2035년 동안 매년 4조원의 이전지출 추가

‧ 교육‧보건분야에 매년 각각 2조원씩 지원

‧ 2041년부터 상환 

시나리오 A1
‧ 기준경제 (NABO 인구추계 기준 전망. 2040년 출산율 0.72)

‧ 정책 모의실험  

시나리오 A2

‧ 기준경제 

‧ 정책 모의실험

‧ 출산율 상승 (NABO 인구추계 낙관 전망. 2040년 출산율 1.7)

시나리오 A3

‧ 기준경제 (NABO 인구추계 기준 전망. 2040년 출산율 0.72)

‧ 정책 모의실험

‧ 생산성 향상

[표 8] 정책 모의실험의 시나리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정책 모의실험 결과

가.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영향분석

기준 경제 모형에 연 4조 원의 정부이전지출을 추가하는 정책 모의실험 설정을 반

영하여 총생산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이전지출 확대의 영향이 세대 간 및 세대 내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A1의 분석 결과는 기준 경제와 비교하여 변화분(%)으로 나타낸다. 

총생산은 이전지출 확대기에는 기준균형보다 최대 0.13% 증가한다. 하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하므로 총생산은 마이너스로 전환된

다. 이전지출 확대기에는 국채이자만 부담하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세금 인상으로 

인해 총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41년부터 시작된 총생산은 0.07%까지 감소한 

후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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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나리오 A1의 총생산의 변화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는 이전지출이 증가하는 동안 늘어나지만 상환이 시작되면서 안정화

되며,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도 동일하게 이전지출 확대에 따라 가파르게 상

승하지만 상환 시작 후 기준 경제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로를 따른다. 정

부지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상환이 시작되면서 기준경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온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본

량의 증가로 투자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의 경우 정부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순차적으로 시장금리가 인상되어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균형효과가 발생할 수 있

다. 자본량 증가는 자본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소득도 동일하

게 정부지출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상환 이후 감소하는 경로를 따른다. 

노동소득은 이전지출 확대 구간에는 감소하고, 이전지출 확대와 상환의 중간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상환을 위해 세율이 높아지면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출 증가분의 상환이 시작되면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을 인

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가격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재화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고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임

금이 하락하면서 가계는 노동보다 여가를 선호하여 노동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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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여가의 대체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 세금 인상에 따른 재화 가격상승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노동감소를 야기하는 것이다. 즉, 노동 

공급이 가격효과, 소득효과, 대체효과에 의해 복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전지출 

확대 구간에서 근로소득 감소는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근로역유인 효과가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된다.26) 또한 가계의 이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효과로 인해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국가채무 국가채무 비중

투자 소비

자본소득 노동소득

[그림 15] 시나리오 A1의 주요 결과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6) 이전지출 확대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세대의 소득이 증가하며, 해당 세대의 소비가 증가

하면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세대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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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A1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 세대는 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환시점에서 미래 세대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인구구

조 변화와 생산성 변화를 가정해 보았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시나리오 A1과 A2를 비교하면, 출산율 상승에 

따라 총인구가 증가하는 시나리오 A2는 총생산의 최대 상승폭이 시나리오 A1과 유

사하지만, 상환 이후 총생산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A1의 

총생산 최대 하락폭이 0.07% 였으나, 시나리오 A2에서는 0.05%로 감소한다. 출산

율 상승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전지출 상환시기의 총생산 감소폭

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출산율이 높으면 미래 세대

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경

우, 낙관적인 인구전망의 경우 국가채무는 줄고 자본량은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관적인 인구전망에 따라 노동소득 감소도 적은 것으

로 나타난다.

[그림 16] 시나리오별 총생산 변화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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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출 확대가 국가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긍정적이다. 시나리오 A3의 총생산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전지출 확대시기에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증가한 생산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

우 이전지출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총생산은 기준 경제대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 기간의 총생산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분은 

0.15%이며 생산성 증가규모에 따라 미래 세대의 효용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시나리오의 분석은 이전지출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생산

성을 높이고, 이전지출 이후에도 어떻게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식은 추가적인 과제로 남기고 생산성 향상을 외생적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있다면 재원조달 부담

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은 전 기간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

되지 않는 재정지출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재정지

출은 일시적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사회 안전망 확보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혁

신적인 경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으며, 교육투자가 전반적인 생산 효율을 높여주거

나, 고령층의 보건의료비 부담 경감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등 관계식으로 설

정하지 못하는 생산성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구조 전환 혹은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재정지출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림 17]은 시나리오 A1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효용을 비교하

였다. 정부지출의 확대로 인해 현 세대는 모두 긍정적인 효용을 갖는 반면 아직 태

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부정적인 효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 확대

의 긍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상환부담만 남기 때문에, 

세대 간 비용부담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세대 내에서는 현 세대의 55세 이상과 10세 미만의 유년층의 효용이 증가한다. 

경제활동세대 중 20세~45세의 경제활동세대는 효용증가가 가장 낮았다. 20~45세의 

경우 교육과 보건 지출 확대의 수혜를 받지는 못하는 반면, 상환과정에서 세금인상

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하면 근로

역유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근로연령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생애주기흑자 폭이 

감소하게 되므로 유년층과 노년층의 생애주기적자는 정부지원으로 소비가 증가하면

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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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나리오 A1의 세대별 총효용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런데 추가 시나리오에서는 고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낙관적인 출산율에 

따른 인구전망을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A2) 현 세대의 효용은 시나리오 A1과 차이

가 없으나, 미래 세대의 효용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현 세대 

중 노년층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현 세대 중 현재 유소년층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세대로 갈수록 출산율 증가에 따른 효과를 크게 

받기 때문이다. 출산율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미래 세대의 부

양비가 감소하면서 미래 세대의 소비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시나리오 A1에서 2031년생부터 미미하지만 효용이 감소한다. 2031년생의 순효

용 감소는 0.01%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전지출 확대의 수혜를 받지 못하

는 2036년 세대부터는 효용이 감소하며 2076년생은 최대 0.039%의 효용감소가 발

생한다. 그런데 시나리오 A2는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2076년생의 효용감소는 

0.018%로 절반 가까이 손실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세대의 효

용변화는 크지 않다. 1956년생의 효용증가는 시나리오 A1와 A2가 각각 0.068%와 

0.07%이다.

즉, 출산율 증가가 현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의 효용을 높이는 정책이며, 현 

세대의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 세대의 출산율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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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효용 변화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생산성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 A3에 따르면 현 세대의 효용이 먼저 증가하

며, 미래 세대의 효용은 대부분 증가한다.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가 미

래에 집중되었던 시나리오 A2에 비해, A3의 생산성 증가는 국내총생산의 증가와 

연계되므로 현 세대의 효용도 추가로 증가한다. 이에 정부지출의 수혜가 큰 노년세

대의 효용이 크게 증가하며, 미래 세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세대가 양(+)의 효용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생산성 변화에 따른 세대별 효용 변화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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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의 효용 변화를 개별 세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세대별로 비

교하였다. [그림 20]은 [그림 17]의 세대별 총효용을 세대별로 분해한 그림이다. 선

그래프는 개별 세대의 효용이 시간에 따라 변화된 값을 보여준다. 그림의 x축은 분

석기간인 2021년부터 2116년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 세대 중 노년층과 

유년층은 양의 효용을 갖는 반면, 2036년 이후 태어난 미래 세대 효용은 모두 감소

한다. 대표 세대를 통해 효용의 변화를 보면, 예를 들어 2021년에 60세인 1961년생

의 경우 이전지출이 늘어난 2021~2035년 동안 효용은 최대 0.16%가 높아지며, 50

세인 1971년생의 효용은 최대 0.04%가 높아진다. 반면, 2041년에 태어나는 미래 세

대는 생애기간 전체의 효용이 약 0.03% 낮아진다. 

중첩 세대

대표 세대

[그림 20] 재정지출 확대의 세대별 효용(시나리오 A1)

(단위: %)

주: 1. x축은 연도, y축은 기준경제 대비 효용의 증감(%)을 의미하며, 각 선형그래프는 세대를 나타냄

   2. 모형에서 한 세대는 8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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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소득과 소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 소비는 효용의 주요 변

수이므로 효용변화와 유사하다. 현 세대의 소비는 증가하고 미래 세대의 소비는 소

폭 감소하고, 현 세대 내에서는 노년층 소비가 근로연령세대의 소비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2021년~2036년의 기간 동안에는 1971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소비가 

증가했으며 보다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소비 증가폭이 커서 최대 1.3%까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 상 이전지출 증가시기 교육부문 소비가 있는 

2011년~2026년생의 소비도 최대 0.7%까지 증가한다. 반면 미래 세대의 소비는 소

폭이지만 대부분 세대가 생애기간동안 기준 경제 대비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21] 세대별 연도별 소비(시나리오 A1)

(단위: %)

주: 1. x축은 연도, y축은 기준경제 대비 소비의 증감(%)을 의미하며, 각 선형그래프는 세대를 나타냄

   2. 모형에서 한 세대는 8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현실 경제에서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합이지만, NTA는 노동

소득만을 제공한다.27) 따라서 본 모형 경제에서도 개인의 소득은 노동소득만 고려

하는데 시나리오 A1에 따르면 대부분 기간 세대별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하지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노동소득 감소 원인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세대의 경우 이전지출 확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노동공급을 줄일 

27) NTA는 가계의 자산소득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음. 일부 패널 자료에서 자산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나, 평균적인 가계의 소득은 노동소득이 대부분의 소득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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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발생하므로 노동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미래 세대는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22] 세대별 연도별 노동소득(시나리오 A1)

(단위: %)

주: 1. x축은 연도, y축은 기준경제 대비 노동소득의 증감(%)을 의미하며, 각 선형그래프는 세대를 

나타냄

   2. 모형에서 한 세대는 8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3]은 세대별 연도별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현 세대 중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순수익이 발생하였다. 현 세대에서도 조세부담

이 높은 1991년 출생세대(2021년 기준 30세)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노

년세대가 되어 조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수익이 0에 근사하게 유지된다. 반면 

2021년 출생한 미래 세대는 이전지출 확대 기간 동안에는 순수익이 발생하지만, 해

당 세대가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2040년 이후에는 순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6년생의 경우 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순수익은 누리지 못하는 반

면 순부담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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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 (미래세대)

[그림 23]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순수익과 부담

(단위: %)

주: 1. x축은 연도, y축은 시기별 순수익을 의미하며, 각 선형그래프는 세대를 나타냄

   2. y축의 값이 양(+)이면 순수익을, 음(-)이면 순부담을 의미

   3. 모형에서 한 세대는 8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주요 파라미터의 민감도 분석 결과 

모형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GDP 변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자율은 기준 경제에서 연간 2%이지만, 1.5%와 2.5%로 0.5%의 등락

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감가상각률은 기준 경제에서 7%이지만, 5%와 9%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노동과 여가의 대체탄력도는 기준 경제에서는 

0.8이지만 0.6과 0.9로 설정하고, 시점간 대체탄력도는 역수로 반영하며 기준 경제

에서는 4.0이지만 민감도 분석을 위해 3.5와 4.5를 설정하였다.

여러 상황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주요 파라미터가 바뀌는 경우에도 GDP 

경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미터의 변화는 GDP 변화와 선

형관계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의 한단위 변화가 

GDP 1단위 변화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동태 모형에서 변화는 특정 시점을 기준

으로 비교하기보다 단기와 중기, 장기 변화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감도 분석을 위한 주요 파라미터의 변화는 단기와 장기의 변화에서 GDP 성장경

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균형모형의 해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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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에 따른 GDP 변화 감가상각률에 따른 GDP 변화

노동여가 대체탄력도에 따른 GDP변화 시점간 대체탄력도에 따른 GDP변화

[그림 24] 민감도 분석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정책 모의실험의 시사점 및 한계

가. 시사점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에 기반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인구구조 변

화에 따른 세대별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모형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대별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의사결정이 자

원배분 및 가격체계, 총생산과 효용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일반

균형모형으로 시장청산, 영의 이윤, 소득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기준 경제를 구축함

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나 생산성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세대별 생

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거시경제 변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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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별 특성에 국민이전계정

을 반영함으로써 가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중첩세대모형에서 분석하지 못하는 연

령별 세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설명력이 높다. 세 번째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여 연령별 소득과 소비, 이전지출이 국민계정의 총량값과 일

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 계량분석의 전망보다 정책변

화의 중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 하

에서 재정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전망을 시나리오로 반

영하고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또한 재원 조달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상환을 위한 추

가적인 조세부담이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고려하였으며, 현재 세

대와 미래 세대로의 부의 이전 과정을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원조달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의 확대는 현 세대의 효용을 늘리지

만, 미래 세대의 효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세

대는 이전지출로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를 누리지만, 이전지출이 

구조적인 생산성 증가와 이어지지 않는 이상 미래 세대는 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래 세대의 효용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현 세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현 세대의 출산율 상승으로 이

어지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출산율 상승에 따라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는 시나리오 

A2에서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상호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현 세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직간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 결과 총요소생산성 향

상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재원조

달을 고려한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의 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

지만, 재정지출과 정책방향이 사회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지출이 일시적인 소득 증가에 그친다면 현 세대의 효용

증가에 그치지만, 국가경제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정책을 설계할 

때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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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의 한계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교육과 보건분야의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가정하에 생산성이 외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재정지출과 생산

성 향상의 관계식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 요소의 증가를 반영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의 근거가 보다 명확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전지출과 생산

성과의 관계식부재는 본 연구의 한계이며 추가적인 정책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생

산성 향상은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종

합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 A3의 결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의 

방향을 설계할 때 직간접적으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증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 이용한 모형의 분석 결과는 시점 간 탄력성과 노동 및 여가의 

탄력성과 같은 대체탄력성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바뀔 수 있다. 민감도 분석으로 주요 변수의 경로가 동일함을 

확인했으나, 주요 파라미터가 해외 연구에서 인용되어 보다 최근의 한국 경제구조

를 반영하는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다면 분석 결과의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체탄력성 파라미터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는 중첩세대모형(OLG)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구성

하여 재정지출의 세대별 영향과 중장기 경제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주어진 인구전망에 대해 각 연도별로 개별 세대는 소득과 소비에 

대한 최적 선택을 하고 노동 공급과 노동소득, 자본축적과 같은 의사결정은 내생적

으로 결정하며 그에 따른 GDP 성장경로를 주요 분석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

서 중첩세대모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존율과 기대수명의 변화, 유산상속 등 소비

자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민이전계

정이 개인소득을 노동소득만 포함하고 있는 한계로 인해, 본 모형도 자산소득을 포

함하지 않아 민간부문의 총소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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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로 특징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대 간

의 사회적 부담 및 혜택의 차이와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소

년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지출의 혜택은 

적지만, 조세부담을 주로 짊어지게 되는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이전지출의 혜

택은 크지만, 조세부담이 적은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재정지출 부담의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어 세

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세대 간 회계방식을 이용하

거나 연령 세대별 구분 없이 재정지출 확대가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만을 예

측하여 왔다. 세대 간 회계방식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 세대

의 부담을 저평가하게 되는 한계가 있으며, 연령 세대별 구분이 없이 재정지출 확

대의 효과를 분석하게 되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재원배분의 미시적 특징을 구

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연령 세대별에 미치는 부담의 크기를 중첩

세대 일반균형모형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는 공공재원

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공재원의 확대는 노동연령인구와 고령층과 같은 세

대 간 배분과 혜택의 차이를 유발한다.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민간으로부

터의 세입을 거두어 들여 그 재원으로 세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령별 세대 간 

공공재원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본 보고서는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함으로써 국민계정과 일치하는 연령별 배분

을 적용하여 재정지출의 영향을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

여 우리나라의 2010년과 2019년의 공공연령 재배분을 비교한 결과 유년층의 순유

입은 증가한 반면, 노동연령층의 순유출은 증가하였다. 이는 1인당 세부담이 증가하

고 복지정책이 확대된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프랑스와 영국 등 동일한 국민

이전계정을 작성하는 국가와 비교할 때, 노동연령층의 세부담은 작으며 유년층과 

노년층의 복지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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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출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그 영향이 세대 

간 및 세대 내 효용에 어떻게 파급되는가를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은 2016년을 기준으로 100년의 장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장기 시계열에서의 변화와 세대 간 변화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국

민이전계정의 상세한 실적자료를 입력자료로 이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전

망과 인구전망을 적용하여 기준 경제의 설명력과 동태모형의 경로에 정합성을 높였

다.

분석 결과, 이전지출의 확대는 현 세대의 효용을 늘리지만, 미래 세대의 효용

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지출이 현 세대의 출산율 증가를 유인하여 

유소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면,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는 점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전지출 확

대가 출산율을 높여 구조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책적 판단

에 따라 정부 이전지출이 확대되는 경우 재정지출의 방향성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효용을 고려하여 재정지출과 재원조달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의 결과 중 세대별 효용극대화는 시점간 탄력성과 노동 및 여가의 

탄력성과 같은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라서도 민

감하게 바뀔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 시점의 총생산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제변수의 경로를 확인하고, 현 세대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가 세대 간 그리

고 세대 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사용하였음에

도 출산율 증가가 미래 세대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보였지만, 만약 미래 세대의 

생산성이 현 세대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 중장기 성장은 보다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적 유인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성장 친화적 투

자 영역으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SOC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이 있으며, 교육

과 보건 분야의 재정지출은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의 파급효과와 재원조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세대별 특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했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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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두고 있으나, 보다 설명력 있는 모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의 

개선사항은 첫 번째로 국민이전계정과 사회계정행렬의 입력자료를 최근 통계로 수

정하는 것이다. 현재 모형은 2016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으나, 2016년 이후 정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므로 연령별 이전지출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공공 이전 중 노년층에 대한 연금과 사회보호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부문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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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모형구조28)

1. 모형

가. 가계부문 

(1) 가계의 구성

한 세대(generation) 를 5세 연령집단(cohort)으로 정의하며, 세대는 0세부터 85

세까지 5년 단위로  기간 동안 생존한다29). 세대는 연도와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출생 시점을 나타내는 연도

로 기준시점 2016년을 0으로 하여 무한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 ∞ 
으로 표기한다30). 는 나이를 나타내는 색인으로 0세에 태어나 85세까지 생존한다

고 가정하면   ⋯ 로 표기할 수 있다. 

2016년에 태어난 세대를   으로 색인화 할 경우 0 세대의 출생 시점   

(2016년)이고 나이  으로 이를 (0,0)으로 표시하고, 2016세대라고 정의한다. 

2021년에 2016세대(  세대)는 나이가  가 되므로 (0,5)로 표시하고, 2026년

에는 나이가  이 되어 (0,10)이다. 2101년이 되면 2016세대(  세대)는 최

고령자가 되고 (0,85)로 표시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는 2026년에 태어

난 세대로 2111년에 최고령자가 되고 2026세대로 정의한다.  는 2006년에 

태어난 세대로 2016년 나이가  이며 2091년이 되면 최고령자가 되고, 2006세

대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세대를 태어난 시점과 시점별 연령을 구

분할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생존하는 세대를 파악할 수 있다31). 

28) 김기승 ‧ 조경엽,「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고도화」, 국회예산정책

처 연구용역, 2020
29) 85세는 8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를 포함
30) 는 2016년을 기준으로 출생년도와의 차이를 의미. 출생년도에서 2016년을 뺀 값을 의미하므로, 

2016년을 기준으로 태어날 세대는 +, 현 세대는 －값으로 나타냄. 
31) 세대별 출생년도와 2021년을 기준 나이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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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5) 　 　 　 　 　 　 　

　 (-80,80) (-80,85)

　 (-75,75) (-75,80) (-75,85)

　 (-70,70) (-70,75) (-70,80)

　 (-65,65) (-65,70) (-65,75)

　 (-60,60) (-60,65) (-60,70)         

　 (-55,55) (-55,60) (-55,65)         

　 (-50,50) (-50,55) (-50,60)         

　 (-45,45) (-45,50) (-45,55)         

　 (-40,40) (-40,45) (-40,50)   (-40,85)     

　 (-35,35) (-35,40) (-35,45)   (-35,80)   

　 (-30,30) (-30,35) (-30,40)   (-30,75)   

　 (-25,25) (-25,30) (-25,35)   (-25,70)   

　 (-20,20) (-20,25) (-20,30)   (-20,65)   

　 (-15,15) (-15,20) (-15,25)   (-15,60)   

　 (-10,10) (-10,15) (-10,20)   (-10,55)   

　 ( -5, 5) ( -5,10) ( -5,15)   (-5,50)       

  ( 0, 0) ( 0, 5) ( 0,10)   ( 0,45)   ( 0,85)   

    ( 5, 0) ( 5, 5)   ( 5,40)   ( 5,80)

　   (10, 0)   (10,35)   (10,75)

　       (15,30)   (15,70)

　       (20,25)   (20,65)

　       (25,20)   (25,60)

　       (30,15)   (30,55)

　       (35,10)   (35,50)

　       (40, 5)   (40,45)

　       (45, 0)   (45,40)

　           (50,35)

　 (55,30)

　 (60,25)

　 (65,20)

　 (70,15)

　 (75,10)

　 (80, 5)

　 (85, 0)

… 2016 2021 2026 … 2061 … 2101 …

[부록 그림 1] 연도별 세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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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경쟁시장하의 효용극대화

세대가 중첩되면서 시간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완전경쟁 하에서 주어진 세대의 효

용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32) 

max   
  

∞



 

          (1)

    
        (2)

는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의미하며, 는 시점 간 대체탄력성, 와   

는 세대의 소비,   는 여가를 의미하고, 

.33) 
세대별 대표소비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자본소득, 국가채무 보유에 따른 수익, 

정부의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면 통시간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3)

  는 소비복합재화의 세후가격, 와 는 자본과 국채의 가격을 의미하

고, 와 는 자본투자와 국채에 대한 투자이다. 와 는 자본과 국채 수익

률, 와 는 세대가 보유한 자본과 국가채무의 스톡을, 와 는 

세대의 임금과 노동량을 의미한다. 


 와 

 는 세대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유입)과 세부담(유출)을 

의미하고, 는 공공교육, 공공의료, 연금, 사회보호. 기타공공이전을 포함하며 

32) 각 세대는 미래에 대한 완전 예측능력(perfect foresight)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
33) 대체탄력성과 비중모수의 값은 수식마다 다르게 기록해야 하지만 서술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모수 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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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이전유입과 유출의 가격이다. 

모든 가격은 시간할인율이 적용된 세후가격을 의미하며, 전 기간의 수입과 지

출의 합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유동성 제약 없이 시점 간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제약식 (3)는 미래의 소비를 위해 저축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로부터 대부가 자유롭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3) 소비복합재화

소비는 교육, 보건, 기타 재화로 구성되는데 각각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재화

이다. 가계에서 소비되는 교육은 민간교육과 공공교육이 CES함수로 복합된다고 가

정한다.

   
    

 




 (4)

는 세대가 소비하는 교육복합재화를 의미하며, 와 는 

아밍톤 공공교육과 민간교육재화이다. 아밍톤 복합재화는 국내재화와 수입재화가 

불완전 대체관계로 복합된 재화를 의미한다.34) 보건에 대한 소비는 민간보건과 공

공보건이 CES 함수로 다음과 같이 복합된다고 가정한다. 

   
    

 




       (5)

여기서 는 세대가 소비한 보건복합재화를 의미하며, 는 아밍

톤 공공보건을 는 아밍톤 민간보건재화를 의미한다. 기타 소비도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재화가 CES 함수로 복합된다고 가정한다. 

       
 





 (6)

34) 아밍톤 복합재화에 대한 설명은 생산부문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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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세대가 소비한 기타복합재화를 의미하며, 는 아밍

톤 기타재화를 의미하며, 는 아밍톤 민간기타재화를 의미한다. 가계의 소

비복합재화는 교육, 보건, 기타복합재화가 CES로 복합된다고 가정한다. 

      
     

 




       (7)

[부록 그림 2] 소비복합재화 구성도

나. 생산부문

모든 기업은 완전경쟁 하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생산된 재화는 완전히 판매되

어 초과공급이 없는 시장청산조건(market clear)과 판매 수입이 생산요소에 완전히 

배분되는 영의 이윤조건(zero profit)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생산부문은 민간교육, 

민간보건, 민간 기타재화, 공공교육, 공공보건, 공공 기타재화 등 총 6개 부문으로 구

성된다. 부문의 생산 ( )은 총요소생산성  , 노동  , 자본  , 노동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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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율 를 결합하여 산출되며, 다음과 같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 가정한다. 

    
 

          (8)

        

최종재화는 불변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에 의해 

다음과 같이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로 전환된다고 가정한다.

  
      

 




          (9)

는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의 비중을 나타내는 모수이며, 는  대

체탄력성을 의미한다.35) 최종소비재로 사용되는 아밍톤 복합재화()는 국내재

화와 수입재화()간의 불완전대체관계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10)

아밍톤 복합재화는 가계소비(), 정부지출( ), 그리고 투자( )로 다음과 같

이 배분된다. 

   


    


              (11)

다음기의 자본스톡은 감가상각 δ를 제외한 현재의 자본저량과 투자의 합으로 

축적된다. 

                        (12)

다음기의 국가채무는 채무상환 을 제외한 현재의 국가채무에 재정적자()가 

합쳐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13)

35)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 대체탄력성과 비중모수에 대한 설명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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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부문

정부수입은 자본소득세 수입(), 근로소득세 수입(), 소비세 수입

(), 가계부문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전수입(





 )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수입은 정부소비(),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지출(), 가계이전(





 )으로 

지출된다고 가정한다. 

        







     





  

        (14)

정부 지출과 수입과의 차이는 재정적자()이다. 정부의 예산불균형을 해소하

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매 기마다 정부예산이 균형에 

도달하도록 재정균형조건을 부과하고 재정적자만큼 소비세()가 내생적으로 결정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36) 이 경우 총 세수입()이 총 지출()과 일치되도록 소비

세가 조정되어 결국 매기의 정부재정적자()가 0이 된다. 

              (15)

              

두 번째는 기간별 재정적자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전 기간에 걸친 정부예산은 

균형이 된다는 조건이다. 

  


  
  

∞
  

  

∞
                (16)

여기서 
    

   
로 정부의 초기부채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음과 같

36) 정부예산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또는 자본소득세가 내생적

으로 결정될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세만을 정부균형예산 달

성을 위한 내생변수로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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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약 조건이 만족되는 소비세()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제약식이 

부과되면 기간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 기간에 걸친 재정수지는 




  이 되어 균형이 성립한다.37) 

라. 항등식

수요측면에서 국민계정 균형은 총 자본소득(),  총 임금(  )과  총 정부 이전소

득()의 합이 총 소비(  )와 총 저축()의 합과 일치한다. 

                               (17)

 총 저축에서 재정적자()를 제외하고 여기에 무역수지적자()를 합한 수치

가 총 투자 (  )와 일치한다. 

               (18)

2. 보정(Calibration)

가. 보정단계

보정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정 1단계는 대표 세대의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소비, 소득, 자산에 대한 생애 프로파일과 연령별 임금 등을 결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세대의 생애프로파일을 설정한다. 생애프로파일은 국민

이전계정에서 제시된 연령별 소비, 근로소득, 이전수입이 일치하도록 한다. 대표 세

대의 생애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의 프로파일을 설정한다. 

37) 예산불균형을 해소하는 두 방법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의 분석은 두 번째 방법을 적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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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2단계는 NABO에서 추정한 거시변수와 국가채무 수준이 일치하도록 기

준연도의 SAM과 생애프로파일을 조정한다. 

보정 3단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이전계정 소비 및 이전비중을 적용하여 미 · 거

시 SAM을 조정한다. 

나. 대표세대의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

(1) 극대화 문제

  에 태어난   세대의 기간 동안의 생애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ax  
    

 

 

 


  


 

                 (19)

            
  

 




                    (20)

생애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21)

생애 예산제약식은 OLG 모형에서의 예산제약식과 달리 자본소득이 없는데, 

이는 생애기간 동안의 소득은 자산이나 유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모두 소비하는 것

이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전 기간의 자산은 0이 되어야 하

지만 매기의 자산소득은 음 또는 양이 될 수 있다. 할당된 시간의 일부가 노동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할당시간은 여가의 시간보다 최소한 커야한다. 

   ≥     

  는 모든 할당시간을 여가에 투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산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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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로 편입되기 이전의 유년기와 은퇴 이후의 노년층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통시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 소비( )와 여가(  )로 구성된 소비복합재화 

 : 소비와 여가의 대체탄력성

  : 연령별 노동생산성(efficiency wage)

  : 세후 소비재 가격 


  : 세후 노동임금


  : 정부의 가계이전소득 가격. 

  : 세대에게 이전된 소득

  : 세대에게 할당된 시간

  : 세대의 부과된 직접세

생애 효용극대화 문제의 1계 조건으로부터 생애 소비, 여가 등 주요 변수 값 

도출한다. 특정한 세대의 1차 조건의 해를 구하면 성장률과 이자율을 감안하여 다

른 세대에 대칭적(systematic)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의 효용극대

화 문제에 국한하여 연산을 수행한다.38)

수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의 1차 조건식에서 하첨자 는 모두 생략한다. 



    
  


  

   
                   (22)



    
  


     

   
               (23)

     ≧      ⊥   ≦                          (24)


 

 

  ≦ 
 

 

                   (25)

38) 캘리브레이션은 사회회계행렬에 정리된 변수 값과 세대의 생애효용 극대문제가 충족되는 모

수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 이를 기준으로 인구증가율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른 세

대의 노동 공급, 소비, 저축 등 주요변수 값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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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생애예산제약과 각 기간에 주어진 시간할당의 잠재(shadow) 

가격을 의미한다. 이자율을 이라고 가정하면   

로 정의되고 모든 벤치

마크 변수는 현재가치로 환산된다는 개념을 내포한다. 여가의 유보가격(reservation 

wage,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f         (26)

 
  

    i f  ≺               (27)

여가의 현재가치가 노동의 현재가치(
)보다 크다면 할당된 모든 시간을 여가

에 투입한다는 의미한다. 즉 는 노동의 현재가치(임금)를 초과하는 여가의 가치이

다. 가 0이라면 할당된 시간의 일부를 노동에 투입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때  

  의 조건이 성립된다.39)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의 duality 문제로부터 도출되는 소비복합재화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28)

이와 더불어 2016년도 거시변수와 세대별 변수의 합이 일치시키는 다음과 같은 

제약식이 요구된다. 각 기간에 생존하는 모든 세대의 총 수요(aggregate demand)는 

총 소득과 순 무역수지 불균형(무역수지불균형 - 재정불균형)의 합과 일치해야한다. 

  
  



 ≤ 
  



               (29)

대표 가구의 자산은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하여 도출하게 되고 이를 기준

39) 주어진 노동생산성 프로파일하에서 본 연구에서의 캘리브레이션 결과는 마지막 연령에 도달하

면 여가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초과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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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 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보유자산을 도출할 수 있다. 유산상속

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생애기간의 소득을 소비로 모두 지출하기 때문에 전 생애를 

놓고 보면 보유자산은 0이 되지만 기간별로 보면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유자산이 0보다 클 수 있다. 따라서 를 대표가

구인   세대의 나이가 가 되었을 때 보유한 자산의 현재가치라고 가정하면 이

는 총 소득의 현재가치에서 소비의 현재가치를 제외한 합과 일치한다. 

      
  



   
            

             (30)

   시점에 생존하는 세대가 보유한 자산 (
 )은 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도출할 수 있다. 


   

   


                     (31)

여기서 는   에 생존하는 세대를 의미하며,    로 나누는 이유는 

  에 생존하는 세대 간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로 곱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산은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할인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세대도 대표소비자와 동일한 생애주기를 갖는다고 가정하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거시변수와의 정합성 

초기연도에 생존하는 모든 세대의 자산의 합은 사회회계행렬(SAM)에 나타난 거시

변수의 값과 일치해야 한다. 기준연도 2016년을    이라고 가정하면 사회회계행

렬(SAM)에 나타난 변수간의 항등식과    시점에 생존한 모든 세대의 자산의 합

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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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3)

 : 초기연도의 총 자본수익

 : 초기연도의 총 국채수익

 : 초기연도의 총임금

: 초기연도의 자본에 대한 투자

 : 초기연도의 국가채무 저량(stock) 

: 초기연도의 무역수지

 : 정부의 재정수지 

이와 더불어    시점에 생존해 있는 모든 세대의 소비와 근로소득의 합은 

총 수요와 총근로소득과 일치해야 한다. 

    
 



  
    

                               (34)

    
 



 


                                 (35)

총 정부 이전지출은 국민이전계정의 연령별 이전소득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배분한다. 

   
                                          (36)

   
                                         (37)

여기서 는 연령별 이전소득 배분비율을 의미하며, 
는 기준연도인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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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정부이전지출을 의미한다. 는 연령별 직접세 부담비중을 의미하며, 
는 

기준연도 2016년의 이전소득의 유출로 세부담을 의미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서 투자( ), 자본소득( ), 자본스톡( )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38)

                                              (39)

국가채무()도 균제상태에서 국가채무 수익()과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40)

                                       (41)

(3) 대표 세대의 생애프로파일

시간할당을 1.5로 고정시키고 생애소비가 국민이전계정과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 하에서 앞서 설명한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해 생애 프로파일을 추정하였

다. 다만 이때 국민이전계정과 경제활동으로의 진입시기와 은퇴시기에서 차이가 발

생한다. 국민계정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15세부터이고 65세 이후 근로소

득이 빠르게 감소하기는 하지만 생애 말기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은퇴시점

을 특정하기 어렵다. 반면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경제활동 진입시점은 20세이고 은퇴

시점은 70세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이전계정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생애극대화 문제

에서는 여가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되면 모든 시간을 여가에 

투입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70세 이후 전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26)과 식(27)에서 보듯이 여가의 현재가치가 노동의 현재가치(
 )보다 크다

면 할당된 모든 시간을 여가에 투입하게 된다.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는 연령과 함

께 생산성이 하락하면 여가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를 초과하는 시점이 발생하게 되

고 이때부터는 모든 시간을 여가에 투입하면서 국민계정과 다르게 근로소득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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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게 된다.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로 도출되는 생애주기 적자는 국민계정과 매우 근사한 

값을 갖는다. 소비가 국민계정과 동일한 패턴을 따르지만 경제활동진입 시기와 은

퇴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유년기와 노년기의 생애주기 적자에서 국민이전계정

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관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록 그림 3] 생애효용 극대화에서 추정된 경제활동 진입 연령과 은퇴연령

[부록 그림 4] 근로소득의 모형과 현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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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 생애효용 극대화에서 추정된 생애주기적자의 모형과 현실 비교

(4) 모든 세대의 생애프로 파일

대표가구의 소비, 노동 공급, 자산, 여가 등 생애 프로파일에 인구증가율과 할인율

을 적용하여 전 세대의 생애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추정한 변수는 

  에 태어난    세대에 국한된 최적화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연령별 

최적화 값은    세대의 최적화 값에 이자율과 성장률을 적용하여 대칭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

  
                                           (43)

  
                                            (44)

  
                                          (45)

  
                                           (46)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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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대별 출생년도와 나이

세대() 출생년도
2021년 기준 

나이
세대() 출생년도

2021년 기준 

나이

-85 1931 90세 10 2026 -5세

-80 1936 85세 15 2031 -10세

-75 1941 80세 20 2036 -15세

-70 1946 75세 25 2041 -20세

-65 1951 70세 30 2046 -25세

-60 1956 65세 35 2051 -30세

-55 1961 60세 40 2056 -35세

-50 1966 55세 45 2061 -40세

-45 1971 50세 50 2066 -45세

-40 1976 45세 55 2071 -50세

-35 1981 40세 60 2076 -55세

-30 1986 35세 65 2081 -60세

-25 1991 30세 70 2086 -65세

-20 1996 25세 75 2091 -70세

-15 2001 20세 80 2096 -75세

-10 2006 15세 85 2101 -80세

-5 2011 10세 90 2106 -85세

0 2016 5세 95 2111 -90세

5 2021 0세 100 2116 -9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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